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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 알리는 음악회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2 12:43 수정 : 2024.07.12 12:43

오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낮 12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부산문화회관 업무협약 체결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왼쪽)과 차재근 부산문화회관 대표가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명호 원장)은 12일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과 금융 생태계를 융합하는 다양한 활동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
연활동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활동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을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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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쿄금융센터의 경우 최근 수시로 재즈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자국민과 비즈니
스 여행객들의 금융센터 유입 효과를 확인, 도쿄금융센터의 입지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문화회관 공연진을 초청해 지난 3일 첫 시범 공연을 진
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연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산문화회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과 금융이 융합된 부산금융중심지 생
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 협약으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국제금융센터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시민들께서 부산국제금
융센터를 자주 방문해 주시어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을 알리고 금융센터에 입주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함께하는 BFC(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음악회'에는 부산시립예
술단과 부산에 있는 예술단인 KNN 방송교향악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오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
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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